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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of paramedic students who could be exposed to blood and 

body fluids during the clinical practicum to analyze the risk factors. From June 1 to June 30, 2018, 

172 paramedic students who attended the University in Jeolla-do region were analyz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WIN 21.0 program.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the exposure level of blood and body fluids, and etc were obtained for frequency and percentage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72.7 percent of students had experience to blood or body fluids 

exposure during the clinical practicum. Except for any needle injury, 70.4 percent of student were 

exposed to blood or body fluids. 28.8 percent of them which was the highest percentage of injection 

injury were exposed during the venous blood draw. 36.5 percent of exposure were related to wound 

dressings which was the highest percentage related to clinical procedures. 71.2 percent of students 

mentioned that they did not report this exposure because 68.5 percent students thought that it has 

no danger. According to the survey on hepatitis B, 50.6% of students had antibodies, but 31.8 

percent of students did not confirm that the antibodies were formed. Even though paramedic students 

do practical training in a hazardous environment with repeated exposure to blood and body fluids due 

to the nature of job characteristics, the systemic infection control education program is insufficient. In 

order to prevent exposure and to protect paramedic students who do practical training with patients, 

it is necessary to make more systematic and active efforts in the continuous monitoring and the 

preventiv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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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1. Research Necessity

다양한 병원체가 모여 있는 병원환경에서 근무하는 병원 종

사자나 임상실습 학생은 여러 가지 전파경로를 통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1]. 병원 종사자들, 임상실습을 나온 학생들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B형간염바이러스, C형 간염바이러스,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Human Immune deficiency Virus, 

HIV)등에 노출될 위험이 직업적으로 높다[2,3]. 병원환경에서

는 이러한 질환에 감염되는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전파 경로로 

환자의 오염된 혈액이 점막이나 상처에 직접 접촉되거나, 환자

에게 사용한 각종 날카로운 기구나 주사바늘 등에 찔리는 사고

에 의한 것이다[2,4,5]

특히 병원 환경에 적응이 안 된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들은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임상적 술기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임상실습 기간에 환자들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위

험성이 다른 의료종사자들 보다 더 높다고 본다[1,6]. 직업적 노

∙First Author: Ji-Yeon Jung, Corresponding Author: Ji-Yeon Jung

*Ji-Yeon Jung (cjy504@hanmail.net), Dep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at Howon University

∙Received: 2019. 01. 16, Revised: 2019. 03. 04, Accepted: 2019. 03. 05.

∙This research is financially supported by Howon University



176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출에 대한 예방지침으로 미국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Prevention)에서는 모든 혈액 및 체액, 분비물, 배설물, 

상처 있는 피부, 점막에 대해서 질병의 종류나 감염질환의 유무에 

상관없이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SP)를 준수 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찔림 사고의 예방대책으로 안전기구의 사용을 

권장하고, 노출 시 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직원감염관리를 병원차원에서 직접 시작하고 있다

[7,8]. 감염에 노출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감염

의 확산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감염된 혈액 및 체액의 접촉을 

피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SP)

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더 높아지고 있다[9]. 그리고 의료종사자

의 표준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지와 이행이 필요하며, 특히 환자를 

돌보며 직접, 간접적인 접촉이 많아 감염에 노출이 용이하기 때문

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감염관리 교육이 반복적이며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0,11]. 또한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감염예방 교육을 임상에서 실시하고 있다[11,12].

병원에서의 혈액매개 노출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의사, 간호

사 등 병원 종사자들의 혈행성 감염 질환에 대한 노출 실태나 

역학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며[1-7], 임상

실습중인 간호과 학생을 대상으로 혈액매개 질환의 노출 실태 

및 혈액매개 질환에 대한 교육 효과에 대한 연구[1,11] 또한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상실습중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실

습 중 혈액 및 체액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분석

하여 혈액매개질환의 감염 노출에 대한 예방 대책 및 관리지침

의 수립에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Purpose of Study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임상실습 중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혈액이나 체액에 

대한 노출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B형간염에 대한 백신접종 상태를 파악한다.

II. Methods

1. Research Plan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혈액 및 체액의 

노출 현황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Research Subject and Data Collection

본 연구는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라도에 소

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설문지를 

직접 배부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총 180부를 배부하여 

176부가 회수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 중 불완전하게 응

답한 4부를 제외한 172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Research Tool

본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박진희[1]

가 개발한 도구를 연구자가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응급구조학과 교수 2인의 자문을 거쳐 수정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86이었다.

설문지 내용은 일반적 특성 3문항, 주사침 상해 3문항, 혈액 

및 체액 노출 특성 6문항, B형간염에 관한 특성 2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4. Data Analysis Method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사침 상해, 혈액 및 체액 노출

정도, 노출 보고형태 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III. The Proposed Schem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55.8%(96명), 여자는 44.2%(76명)이었으

며, 3학년이 71.5%(123명), 4학년 28.5%(49명)순이었다. 임상

실습은 2번 다녀온 대상자가 82.6%, 1번은 16.3%, 3번 이상 

1.2%로 나타났다.

Category Value(%)

Gender
Male 96(55.8)

Female 76(44.2)

Grade
Third grade 123(71.5)

Fourth grade 49(28.5)

Number of Clinical 

Practicum

Once 28(16.3)

Twice 142(82.6)

More than three times 2(1.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2. Exposure to Blood or Body Fluids Conditions

대상자의 혈액 및 체액에 노출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 중 임상실습 중 혈액이나 체액의 뜀이나 주사침 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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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노출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2.7%이었다. 노출된 학생 중 

주사침 상해는 없으면서 혈액 및 체액의 튐에 노출된 적 있다

가 70.4%였으며, 주사침 상해만 있다 14.4%, 위 두 가지 다 노

출된 적이 있다 15.2%로 나타났다. 주사침에 노출된 빈도는 1

회 이상~5회 미만이 59.5%, 1번이 35.1%, 5회 이상 5.4% 순

이었으며, 그중 정맥혈 채혈 시 28.8%로 가장 많았으며, 사용

한 주사기 24.0%, 외과적 창상처치 16.8%, 혈당 검사 시 사용

된 란셋 16.8%순이었으며 그외 기타 이유도 13.6%로 높게 나

타났다. 혈액 및 체액의 노출된 경우는 1회 이상~5회 미만 

48.8%, 1번이 32.8%, 5회 이상 18.4% 순이었으며, 관련된 임

상술기는 상처드레싱 36.5%, 혈액검사 32.4%, 혈당검사 

16.2%, 의료행위 후 정리 14.9%순이었다.

Exposure to Conditions Value(%)

Have you ever been 

exposed to blood and 

body fluids or needle at 

least once during the 

clinical practicum? 

Yes 125(72.7)

No 47(27.3)

If you have, choose one 

situation.

Experienced needle injury 18(14.4)

Exposed to blood and body 

fluids without needle injury 
88(70.4)

Both of them 19(15.2)

If you have needle injury 

experience, how 

often?

Once 13(35.1)

Twice ~ Fourth 22(59.5)

More than five times 2(5.4)

How did you exposed 

to blood and body 

fluid? 

During venous blood draw 36(28.8)

Lancet which used for glucose 

testing
21(16.8)

Used syringe 30(24.0)

Surgical dressing 21(16.8)

Others 17(13.6)

How many times did 

you exposed to blood 

and body fluid? 

Once 41(32.8)

Twice ~ Fourth 61(48.8)

More than five times 23(18.4)

What kind of clinical 

procedures were 

related to exposure?

Blood sugar test 12(16.2)

Blood test 24(32.4)

Wound dressing 27(36.5)

Post medical arrangement 11(14.9)

Table 2. Exposure to Blood or Body Fluids Conditions

3. Reporting status of exposure incidents

대상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사고의 보고실태는 <Table 

3>과 같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125명중 노출상태를 의료

진 등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있다고 대답한 사

람은  28.8%뿐이었으며, 71.2%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

다.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가 

68.5%로 가장 많았으며, 보고체계를 잘 몰라서가  15.7%, 보

고하기가 어려워서 7.9%,  바빠서 보고할 겨를이 없어서 7.9%

순이었다. 대상자에게 혈액 및 체액을 다루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주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었더니 ‘환자를 간호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호 장구 착용이 방해가 되므로’ 29.1%로 가장 많

았으며,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될 상황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20.9%, ‘환자의 교구가 더 시급하여 표준주의지침을 지킬만한 

겨를이 없어서’ 13.4%, ‘기구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거나 이

용할 수 없어서’ 7.0%,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잃어버려서 ’ 4.1%

순이었으며, 기타도 12.2%로 높게 나타났다.

Exposure incidents Value(%)

Have you ever 

reported of an 

exposure to blood 

or body fluids to 

medical staff? 

Yes 36(28.8)

No 89(71.2)

If not, why didn’t you 

report the 

exposure? 

I thought that there is no danger. 61(35.5)

I didn’t know the reporting 

system.
14(15.7)

It was difficult to report. 7(7.9)

It was busy to report. 7(7.9)

If you didn’t follow 

the standard 

guidelines or didn’t 

wear the protective 

equipment when 

dealing with blood 

and body fluids, 

what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I don’t think that there is any 

risk of infection on patient. 
23(13.4)

The protective equipment 

interferes to care the patients 

or perform the treatment.

50(29.1)

I couldn’t expect to be exposed 

to blood or body fluids. 
36(20.9)

I couldn’t follow the standard 

guidelines because the 

patient's needs are more 

urgent. 

23(13.4)

I can’t handle or use the medical 

equipments effectively.
12(7.0)

I forgot to have it. 7(4.1)

Others 21(12.2)

Table 3. Reporting status of exposure incidents

4. Condition of hepatitis B

대상자의 B형 간염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임상실습을 

경험한 대상자들 가운데 B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0.6%, 없다가 49.4% 였다. B형 간염 항체가 없는 이유로는 ‘ 

항체가 생성 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

았다’ 41.2%, ‘예방접종은 하였으나 항체 생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31.8%, ‘예방접종은 하지 않았고 항체도 생성되지 않

았다’ 23.5% 순이었으며, 항원을 가진 보균자도  3.5% 차지하

는 걸로 나타났다.

Condition of hepatitis B Value(%)

Do you have 

antibodies to 

hepatitis B

Yes 87(50.6)

No 85(49.4)

Why you don’t have 

antibodies to 

hepatitis B

I got vaccination of hepatitis B, 

but I didn’t confirm the formation 

of the antibodies.

27(31.8)

I didn’t get the vaccination, and 

no antibodies were formed. 
20(23.5)

I didn’t get the vaccination, and 

I didn’t confirmed the formation 

of the antibodies.

35(41.2)

I am a hepatitis B carrier. 3(3.5)

Table 4. Condition of hepatiti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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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Conclusion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중 혈액 및 체액

의 노출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분석하여 혈액매개 질환

의 감염 노출에 대한 예방 대책 및 관리 지침의 수립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학생 172명중 임상 실습 중 혈액이나 체

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험이 72.7%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선행논문들의 연구 결과 와 비슷하며, 국외 연

구에서 Varma M 등[13]의 61%, Patterson JM 등[14]의 

30%보다 높았으며, 국내연구로는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창섭 등[6]의 연구결과 71% 와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영 등[11]의 6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사침 상해는 

14.4%, 주사침 상해는 없으면서 혈액이나 체액의 튐에 노출 된

적은 70.4%, 위 두 가지 다 노출된 적은 15.2%로 나타났다. 그

중 주사침 상해는 정맥혈 채혈 시 28.8%로 가장 많았으며, 관

련된 임상술기는 상처드레싱 36.5%, 혈액 및 체액의 노출된 경

우는 1회 이상~5회 미만 48.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 

실습 중에 발생하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다른 대학생들보다 

임상실습 과정 중에 환자에게 수행하는 직접적인 처치나 보조

가 많아 감염성 혈액 질환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실습 전 주사기 관리, 술기방법 등에 대

한 실습 전 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사고의 보고실태는 71.2%가 보고하지 

않았다고 대답했으며, 이유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

서가 68.5%로 가장 많았으며, 혈액 및 체액을 다루는 업무와 

관련하여 표준주의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

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었더니 ‘환자를 간호하거

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보호 장구 착용이 방해가 되므로’ 29.1%

로 가장 많았다. 혈액 및 체액의 직업적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표준주의를 권장하고 있는데도[4,8] 이처럼 미보고율

이 높고 개인 보호 장구 및 안전의료기구 사용의 중요성은 타 

논문 김옥선 등[15] 69.4%보다 높고, 류미경[8] 89.9%, 김지

현[9] 99.5% 결과보다 낮지만 노출 후 표준주의에 대한 철저

한 준수와 보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감염관리지침

에 따른 조치 사항이 본인과 환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Jagger 등[16]이 

보호 장구 및 안전의료기구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듯이 

올바른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인지와 숙련으로 혈액과 체액의 

전염성 질환을 예방할수 있도록 개인 보호 장구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B형간염에 대한 설문결과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50.6% 

였다. 31.8%의 학생들은 항체가 형성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41.2%가 예방접종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의과대학생[6] 

31.8%, 치의학전공학생[17] 46.7% , 간호학생 29.7%[1]가 항체

가 있다는 연구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는 현재 임상실습

기관에서 B형간염 항체가 없는 학생에 대한 실습 제한을 두고 

있어 실습 전 일률적으로 항체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항체가 없는 학생들은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통하여 항체를 형성할수 있도록 학생의 교육을 책임지

는 교육기관에서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간호대 학생들은 의료기관평가제도의 도입[18,19] 으

로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적

극적인 예방교육으로 인해 그 수치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직무의 특성상 혈액 및 체

액의 반복적인 노출의 위험한 환경에 실습을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적인 감염관리지침의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고 환자와 실습하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이

고 적극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응급구조학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

므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응급구조학과를 대상으

로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혈액매개 질환의 감염 노출

에 대한 예방 대책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

화하여 노출의 위험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혈액매개 질환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실태 파악 및 시

스템의 정책화 방안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임상실습 전에 B형 간염에 대한 항체 유무를 파악하여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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